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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영어회화 시리즈
어떤 일을 할 때 무작정 하는 것보다 계획을 세운 

다음 진행하면 더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

다면 계획을 세우라는 말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

할까? 이럴 땐 “Make a plan.”이라고 말하면 된다. 

비슷한 유형의 문장을 더 소개한다.

한 문장을 20번씩 반복해 읽으면 모르는 사이에 

영어 실력이 쑥쑥 늘어날 것이다.

 결과를 보장하는 루이스 영어교실 제공

문의전화: (213) 284-4725 (CD, 교재)

      905 S. Euclid St.#208, Fullerton, CA 92832

1. 거기 네 신발을 그냥 놔 둬, 치우지 마.

 Just leave your shoes there, 

don’t put them away.

2. 이 과목 신청해. 

Take this class.

3. 행동을 취해봐. 

Take action.

4. 계획을 세워봐. 

Make a plan.

5. 목욕해. 

Take a bath.

6. 이 클럽에 들어가. 

Join this club.

7. 이 양식을 작성 해주세요. 

Fill out this form.

8. 가서 빗자루 좀 갖고 와. 

Go get me a broom.

9. 나에게 사과해. 

Say sorry to me.

10. 제안을 해봐. 

Make an offer.

우즈,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 후보로 선정

‘골프 황제’타이거 우즈(45·미국)가 2021년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 후보에 선정됐다.

4일‘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세계 골프 명예의 전

당은 이날 2021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후보 10명

의 명단을 발표했다. 우즈 외에 파드리그 해링턴(아

일랜드), 조니 패럴, 톰 바이스코프, 도티 페퍼, 수지 

맥스웰, 베벌리 핸슨, 샌드라 파머, 팀 핀첨, 매리언 홀

린스(이상 미국)까지 10명이 포함됐다. 명예의 전당 

가입이 확정되려면 20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투

표에서 75%인 15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골프 명예의 전당은 원래 50세가 돼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 1월‘2021년부터 최소 연령을 45세로 

낮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우즈를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고, 예상대로 우즈가 45세 적

용 첫해인 2021년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남자 선수 출신이 명예의 전당 후보가 되려면 주요 

투어에서 15승 이상을 하거나 4대 메이저 대회와 플

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2승 이상을 해야 한다. 우즈

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만 82승을 거뒀고 

메이저 15승을 달성했다. 우즈는 다음 달 마스터스

에서 자신의 16번째 메이저 우승에 도전한다.

그외 해링턴은 유러피언투어 15승, 메이저 3승을 

거뒀다. 페퍼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17승, 메이저 2승, 1992년 올해의 선수와 최저타수상

을 받았다. 핀첨은 1994년부터 2016년까지 PGA 투

어 커미셔너로 일하며 투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

정받았다.

2021년 골프 명예의 전당 최종 헌액 대상자와 행사 

일시, 장소 등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전현지, 미국 골프다이제스트 선정 최고 지도자

투어선수에서 지도자로 돌아선 전현

지(49·사진)가 미국 골프다이제스트

가 선정한 해외‘톱75’지도자에 선정

됐다.

미국 골프다이제스트는 3일 미국 외 

지역에서 활동 중인 우수 골프 지도자 

75명을 발표했다. 전현지는 이 명단에 

한국인 여자선수로는 처음으로 이름

을 올렸다. 전현지는 지난 1월 미국 플

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PGA 쇼에서 미국여자프

로골프협회(LPGA)에서 선정하는 2019-2020 톱베

스트 지도자에 2회연속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수

상한 바 있다.  

전현지는 1993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

GA) 회원에 입회했고, 1994년 팬텀오픈골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국가대표 여자팀 코치를 맡았다. 2003

년 KLPGA투어 선수로는 처음으로 

LPGA 클래스A 자격을 취득했고, 같

은 해 KLPGA에서 올해의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2015년에는 LPGA 베스트 

티처 50에 들었다.

국가대표 코치를 맡은 전현지는 신지

애를 발굴해 LPGA투어에 진출하기 

전까지 지도하면서, 비회원신분으로 

브리티시 여자오픈과 우승상금 100만 

달러의 ADT 챔피언십 우승을 이끌기도 했다. 또 정

연진, 박효원, 노승열 등의 남자프로뿐 아니라 김인

경, 유소연,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에서 활

동하는 이에스더 프로도 지도했다. 

‘베스트 인터내셔널 티처’75명에는 전현지를 포함

해 고덕호 SBS골프 해설위원, 세계여자골프랭킹 1위 

고진영(25)을 지도하는 이시우 코치등 3명의 한국인

이 이름을 올렸다.

▲ 타이거 우즈(왼쪽).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 공식 SNS(오른쪽사진)


